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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Abroad

태국의 휴양지 하면 보통 파타야나 푸껫, 꼬사무이 같은 해변을 떠올릴 것이다. 
어디서나 한국 관광객을 볼 수 있는 비슷비슷한 해변 리조트가 식상하게 

느껴진다면 초록빛 휴양지 카오야이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야생동물이 
뛰어노는 원시림부터 와이너리와 농장,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과 고급 

리조트까지, 관광과 휴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이다. 

글  · 사진 김희선 기자

태국 카오야이
자연이 숨 쉬는 초록빛 휴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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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 수완나품 공항에서 차를 타고 2시간 30분가량 달려 도착한 카오야이 국립공

원. 공원 매표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첫 전망대에 차를 세우고 내리니 숲 향기

를 가득 머금은 상쾌한 공기가 가슴을 확 트이게 한다. 오전 11시를 넘어선 시각임에

도 수은주는 24.2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숨을 턱 막히게 했던 방

콕의 후텁지근한 공기와는 사뭇 달랐다.

태국 최초의 국립공원을 품고 있는 카오야이는 방콕에서 북동쪽으로 200㎞가량 떨

어진 휴양지다. 카오야이는 태국어로 거대한 산이라는 뜻. 산으로 둘러싸인 해발 

500∼1천351ｍ의 고산지대여서 연평균 기온이 방콕보다 4도가량 낮다. 한국인에게

는 생소하지만, 선선한 기후 덕분에 태국 내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휴양지로 꼽힌다. 

매해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 중 95%가량이 태국인이라고 한다. 

카오야이 지역이 관광명소가 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태국 최초로 지정된 국립공원 

덕분이다. 사라부리, 나콘나욕, 나콘랏차시마, 쁘라찐부리 등 4개 주에 걸쳐 있는 카

오야이 국립공원의 규모는 약 2천165.55㎢. 지리산 국립공원의 5배에 달한다. 2005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선정된 이곳은 때 묻지 않은 원시림 곳곳에 폭포, 호수 

등 비경을 품고 있다. 방문자 센터에 들러 국립공원 지도를 손에 넣은 뒤 공원 내 20

여개의 폭포 중 가장 크다는 해우 나록으로 향했다.

해우 나록 폭포를 보려면 방문자 센터에서 차량으로 23㎞를 이동한 뒤 1

㎞가량 숲길을 걸어가야 한다. 차가 다니는 메인 도로에서 벗어나 숲속 깊

숙이 들어가니 나무 향내가 짙어지면서 온갖 새들이 빚어내는 화음이 귀를 즐겁게 한다. 이

토록 다양한 새소리를 한꺼번에 듣는 것은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다. 새들의 하모니가 유난

히 아름답게 들리는 것은 이곳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류 서식지이기 때문이다. 공원 내에 

서식하는 조류는 무려 300여종. 세계 각국의 새 마니아들이 이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새를 

보기 위해 망원경을 들고 국립공원을 찾는다고 한다.

열대림으로 덮인 풍경을 카메라에 담으며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15분쯤 걸으니 물 떨어지

는 소리가 뚜렷해졌다. 이제 다 왔구나 싶었다. 하지만 눈 앞에 펼쳐진 것은 폭포가 아니라 

깎아지른듯한 계단이었다. 폭포를 보려면 약 200개의 계단을 걸어 내려가야 한다. 밑을 보

니 아찔했다. 급경사인 데다 계단 폭은 발 길이보다 좁아 발을 딛기조차 힘들었다. 난간을 

붙잡은 채 엉금엉금 내려가는데 이마에 땀이 흘러내렸다. 계단 끝에 도달하자 드디어 위용

을 드러낸 폭포. 우기(5∼10월)를 지나 물이 다소 줄었다는 데도 거대한 물줄기가 빚어내는 

장관이 감탄을 자아냈다.

 ‘지옥의 폭포’로 
향하는 길

1

1 카오야이 지역 산맥을 내려다볼 수 있는 첫 전망대. 2005년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됐음을 알리는 표지석이 있다. 
2  카오야이에 서식하는 귤빛지빠귀 
3 해우 나록 폭포로 향하는 길
4 해우 나록 폭포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한 200여개의 계단

2

3

4

카오야이 국립공원 제공



January 2020  www.yonhapimazine.com  I  61  60  I   

3단으로 이뤄진 폭포의 높이는 총 150ｍ에 달한다. 폭포가 시작되는 첫 번째 단의 높이는 60ｍ. 우기에는 특히 

물살이 세져 야생동물이 떨어져 죽는 사고가 종종 일어난다. 작년 10월에도 야생코끼리 11마리가 폭포에 떨어

져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해우 나록, 즉 ‘지옥의 폭포’라는 무서운 이름이 붙은 것도 이 때문이

다. 폭포로 가는 길은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폐쇄되므로 시간을 잘 맞춰 가야 한다.

해우 나록에 이어 해우 수왓으로 향했다. 영화 ‘더 비치’에서 리어나도 디캐프리오가 다이빙했던 바로 그 폭포

다. 200ｍ가량 숲길을 걸어 들어가 만난 폭포는 높이가 20ｍ로 해우 나록에 비해 규모는 작았다. 하지만 거대

한 바위틈에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 열대 나무들과 어우러져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매력적인 자

태를 뽐내고 있었다. 수위가 낮을 때에는 걸어서 폭포 뒤편에 있는 동굴을 탐험할 수 있다고 한다.

    

대부분 열대림으로 이뤄진 카오야이 국립공원은 야생 동식물의 천국이기도 하다. 국립

공원 안에는 무려 2천여 종의 식물이 자라고 있으며, 300여종의 조류와 100여종의 포유류가 서식

하고 있다. 차를 타고 공원 내에서 이동하는 동안에도 동물원이 아닌 야생에서 자라는 원숭이와 사슴을 쉽게 

마주칠 수 있었다. 공원 입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전망대에서는 민첩한 원숭이들의 ‘습격’을 받기도 했

다. 원숭이 떼가 뛰노는 것을 보고 반가운 마음에 차를 세우고 문을 연 순간 한 마리가 재빠르게 차 안으로 들

어와 과자봉지를 낚아채 갔다. 순식간이었다.

좀 더 다양한 야생동물을 가까이서 보고 싶다면 트레킹이나 야간 사파리 투어를 하는 것이 좋다. 큰 코뿔새, 

사향고양이 등 멸종 위기 동물들을 만날 수 있다. 운이 좋으면 야생 코끼리도 볼 수 있다고 한다. 태국의 야생 

코끼리 중 약 300마리가 카오야이 국립공원에 살고 있다.  

야간 사파리 투어는 해가 저문 뒤, 차를 타고 1∼2시간가량 다니면서 동물을 관찰하는 프로그램이다. 야생 동

물은 인적이 드물고 기온이 선선한 야간에 주로 활동하기 때문에 낮보다 다양한 동물과 마주칠 가능성이 크

다. 공원 내 곳곳에 캠핑장이 마련돼 있어 텐트를 치고 야영할 수도 있으며, 방갈로나 로지를 빌릴 수도 있다.

입장료 외국인 400바트(약 1만5천원), 현지인 40바트. 

길 가다 마주치는 원숭이·사슴·
코끼리…야생 동식물의 천국

1 높이 20ｍ의 해우 수왓 폭포 
2 카오야이 국립공원 내 도로에 나타난 
야생코끼리 3 카오야이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새 4 국립공원 전망대에서 
만난 원숭이. 차 속의 과자를 훔쳐 
잽싸게 나무 위로 달아났다.1

4

2 3카오야이 국립공원 제공 카오야이 국립공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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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술’ 하면 보통 싱하나 창 같은 맥주를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가

장 큰 와이너리가 있는 와인 산지이기도 하다. 북위 14도에 위치한 태국은 덥고 습한 열대성 기

후여서 양조용 포도가 자라기에 적합한 나라는 아니다. 하지만 고산지대인 카오야이는 태국 내 다

른 지역보다 낮은 기온과 배수가 잘되는 토양 덕분에 질 좋은 와인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국립공원 끝자락에 위치한 와이너리 PB밸리를 여행 둘째 날 찾아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1989년 설립된 태국 

최초의 와이너리다. 투어는 코끼리 열차를 타고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광활한 포도밭을 둘러보는 것으로 시작한

다. 동남아 최대의 와이너리답게 규모가 생각보다 컸다. 농장 전체 면적은 320㏊, 이 중 80㏊가 양조용 포도를 재배

하는 포도밭이다. 이곳에서는 화이트 와인용 슈넹 블랑과 레드와인용 쉬라즈, 템프라니요, 카베르네 소비뇽 등 다

양한 품종의 포도가 재배되고 있다. 와이너리가 설립된 것은 1989년이지만,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거쳐 약 10년 뒤

에야 첫 와인을 내놓을 수 있었다고 한다. 

중간에 한 차례 포도밭에 내려 탐스러운 포도를 구경한 뒤 와인 양조장과 저장고로 향했다. 시원한 저장고에 들어

서자마자 향긋한 내음이 코끝에 감돌았다. 오크통에서 와인이 숙성되는 향기였다. 일부는 프랑스에서 직접 공수한 

오크통에, 일부는 스테인리스 통에 저장된다고 한다. 시음하기도 전에 향기에 먼저 취했다. 태국은 기후가 따뜻해 1

년에 세 차례 포도를 수확할 수 있지만, PB밸리에서는 1월 말에서 3월 중순까지 수확되는 포도로만 와인을 만든다. 

고품질의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다. 한해 생산되는 와인은 12만∼15만병에 이른다.     

와인 저장고에 이어 와인병에 레이블을 붙이는 작업장까지 모두 둘러봤으니 이제 와인을 맛볼 시간이다. 시음장에

서는 슈넹 블랑으로 만든 화이트 와인과 쉬라즈로 만든 두 종의 레드 와인이 제공됐다. 와인의 맛은 기대 이상이었

다. 특히 이곳의 주력 품종이라는 쉬라즈 와인이 돋보였다. 호주 쉬라즈와 달리 타닌이 적어 그리 무겁거나 텁텁하

지 않으면서도 쉬라즈 특유의 스파이시함과 오크통 숙성 향이 어우러져 태국 음식에 매우 잘 어울릴 것 같았다.  

투어를 마친 뒤 숍에서 와인뿐 아니라 주스와 잼 등 농장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과일로 만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자전거를 타고 포도밭을 둘러보는 PB 바이킹(시간당 120바트)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으며, 플라워 파크에서 다양한 

꽃을 감상할 수도 있다. 

투어 시간 매일 8:30, 10:00, 11:30, 13:00, 14:30, 16:00. 매회 75분간. 
투어 요금 성인 350바트, 20세 미만 300바트, 4세 미만 무료.

   태국 쉬라즈 와인은
 어떤 맛일까? 

1 PB밸리 와이너리의 포도밭 2 포도밭과 와인 3 와인 저장고의 오크통

1

2
3

PB밸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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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쌀국수 미드윈터 그린에서 맛본
 스

테
이

크

소고기 카레 요리똠얌꿍

‘태국’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맛있는 음식이다. 카오야이에는 분위기 좋은 고급 레

스토랑부터 저렴한 길거리 음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 ‘미드윈터 그린’은 

중세 영국의 성을 떠올리게 하는 대형 레스토랑이다. 분위기 좋은 야외 테이블에서 라이브 공

연과 LED 조명 쇼를 즐기며 식사할 수 있다. ‘초콜릿 팩토리’는 초콜릿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보고 이탈리아 음

식을 즐길 수 있어 아이를 동반한 가족에게 제격이다. 주변에 소를 키우는 농장이 많아서인지 스테이크 전

문점에서 맛본 스테이크와 수제버거도 수준급이었다.    

이처럼 저마다 특색을 지닌 고급 레스토랑이 즐비하지만, 가장 만족스러웠던 맛집은 허름한 노천식당들이었다. 

카오야이 지역 관광지 인근 도로를 가다 보면 건물 없이 천막 아래서 영업하는 노천식당을 쉽게 만날 수 있다. 3

박 4일의 여행 기간 이런 식당을 세 차례 방문했는데 어느 곳에서도 실패하지 않고 맛깔스러운 태국 요리를 즐

길 수 있었다. 세련된 고급 레스토랑 음식에 비해 보기에는 투박하지만, 맛만큼은 엄지를 치켜올리게 했다. 

진하게 우려낸 육수에 얇게 썬 소고기가 푸짐하게 올라간 쌀국수(꾸어이띠여우)는 태국 현지인들이 가장 

즐겨 먹는 음식 중 하나다. 하늘하늘한 면발과 부드러운 고기가 조화를 이뤄 젓가락질을 멈출 수 없게 한

다. 여기에 매콤한 태국식 고춧가루를 살짝 뿌려 먹으면 금상첨화다. 프릭키누(쥐똥고추)라 불리는 태국 

고추는 우리나라의 청양고추처럼 매우 맵다. 여러 가지 볶음 요리와 똠얌꿍 같은 국물 요리, 파파야 샐러드

인 솜땀 등 다양한 요리에 감초처럼 쓰인다. 

바질돼지고기볶음인 ‘팟 끄라파오 무 쌉’에도 프릭키누가 들어간다. 프릭키누의 매콤한 맛과 바질향이 돼

지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주면서 입에 착착 감기게 해준다. 팟 끄라파오 무 쌉을 흰밥에 얹어 먹거나 반숙 계

란후라이를 톡 터뜨려 비벼 먹으면 그야말로 꿀맛이다. 세계 3대 수프인 똠얌꿍은 집마다 조금씩 맛이 달

랐다. 프릭키누를 잔뜩 썰어 넣어 매콤함에 입안이 얼얼해지고 땀이 줄줄 흘렀던 곳이 있는가 하면, 코코넛 

우유를 듬뿍 넣어 한층 부드럽게 만든 집도 있었다. 이 지역 노천식당에서는 국수나 덮밥 등 대부분의 식사 

메뉴를 50∼60바트 선(약 2천∼2천400원 선)에서 해결할 수 있다. 사방이 뚫려있는 진정한 오픈 키친에서 

주문한 음식이 조리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볼 수 있다는 것도 노천식당만의 매력이다. 

 고급 레스토랑부터 허름한 
노천 식당까지 ‘태국의 맛’

1 노천식당에서 맛본 바질 
돼지고기볶음 덮밥 
2  노천식당의 오픈 키친
3 고급 레스토랑 미드윈터 
그린의 야외 테이블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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뫼벤픽 리조트(Mövenpick Resort Khao Yai)  
중세 유럽의 고성을 연상시키는 외관과 광활한 정원이 돋보인다. 호텔 메인 동에는 

의료진이 고객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체크해 알맞은 시술을 제공하는 메디컬 센터 

‘파나세’가 들어서 있다. 현재 9홀로 운영되는 골프 코스는 18홀로 확장될 예정이다. 

334 Moo 6 Ban Patakian T. Wangsai, Pak Chong, Nakhonratchasima

토스카나 밸리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의 건축과 정원 양식을 재현해 만든 리조트. 

830에이커에 달하는 광활한 대지에 피사의 사탑을 본떠 만든 5성급 호텔과 

독채 빌라, 18홀 골프장, 수영장, 부티크와 식당 등이 들어서 있다. 자전거를 

타고 전체를 한 바퀴 도는 데만도 30분 이상이 걸릴 정도로 규모가 크다.  

  2 Moo 11 Bannenthong, Pong Ta Long, Pak Chong, Nakhonratchasima

기후
겨울 시즌인 11∼2월에는 기후가 

선선해 여행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밤 기온은 

10도가량으로 떨어져 쌀쌀하고 낮 평균 기온은 

22도 내외로 올라간다. 우기인 5∼10월에는 

국립공원 내 계곡의 물이 많아져 거대한 폭포가 

이루는 장관을 볼 수 있다. 건기인 3∼4월에는 덥고 

건조하며 비가 거의 오지 않아 폭포가 마르기도 

한다.      

교통
대중교통만으로 방콕에서 국립공원 등 카오야이의 주요 관광지까지 가기는 힘들다. 

방콕에서 나콘랏차시마행 버스나 기차를 타고 카오야이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빡 총(Pak Chong)까지 

간 뒤 카오야이 현지 업체의 투어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아예 방콕에서 출발하는 투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편하다. 국내 업체의 투어 상품은 흔치 않다. 여행상품 개발업체인 더프레스티지(http://

theprestige.kr)가 카오야이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패키지 상품을 준비 중이다.   

렌터카를 빌리면 좀 더 자유로운 일정으로 여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좌측통행이어서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다. 운전에 자신이 없다면 기사 딸린 차량을 빌릴 수도 있다. 방콕에서 카오야이까지 차량으로 

2시간30분∼3시간 걸린다. 현재 건설 중인 고속도로가 올해 안에 완공되면 1시간 내외로 단축될 예정이다. 

 

프리모 피아차(Primo Piazza)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프리모 피아차는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역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이탈리아 양식으로 지어진 건물 안쪽에 양과 알파카, 당나귀가 뛰어노는 

초원이 펼쳐져 있다. 아름다운 풍광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거나 카페에서 커피 한잔을 

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동물에게 직접 먹이를 주는 체험도 할 수 있다. 

주소 200/2 Moo 10, Musi, Pak Chong, Nakhonratchasima
운영 시간 09:00∼18:00 
입장료 성인 200바트, 어린이 100바트 

버더스 로지(Birder’s Lodge) 
프리모 피아차 옆에 있는 유기농 마켓. 주말에만 열린다. 

현지에서 생산된 유기농 농산물과 특산품을 맛보고 구매할 

수 있다. 굳이 물건을 살 생각이 없더라도 구경하고 시식하는 

것만으로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인근에 같은 이름의 카페와 

숙소도 함께 운영된다.  

주소 282 Moo 10, Musi, Pak Chong, Nakhonratchasima

촉차이 농장
태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낙농 농장.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소젖 짜기, 송아지 우유 먹이기, 아이스크림 만들기, 트랙터 타기, 

말타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하고, 카우보이 공연을 볼 수 있다. 텐트가 마련된 농장 내 캠핑장에서 캠핑도 가능하다.

주소 169 Moo 2, Mittraphap Rd, Nong Nam Daeng, Pak Chong, Nakhonratchasima   
투어 시간 화∼금 10:00, 14:00. 토·일·공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40분까지 20분 간격으로 운영. 
요금 성인 300바트, 어린이(신장 90∼140㎝) 150바트

팔리오 카오야이
이탈리아 피렌체의 마을을 본떠 만든 테마파크. 좁은 골목 

사이사이에 작은 상점들과 카페, 레스토랑이 자리 잡고 있다. 

주말에는 야외에서 성악 공연이 열린다.

주소 146/1 Moo 4, Thanarat Road, Mu SI, Nakhonratchasima
운영 시간 월∼목·일요일 09:00∼19:00  /  금·토요일 09:00∼21:00

그 밖의 둘러볼 만한 곳

숙박

INFORMATION


